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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기업, 유류세금 인하 “긴장”
인수위, 정권출범 이전 10% 인하 표명 … 고유가 비난여론 직격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서민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유류세 10% 인하를 공언하고 나서자 정유업계는 복잡

한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월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정권 출범 전이라도 유류세를 10%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면

서 정유업계는 가격 인하에 따라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고유가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정유

업계로 쏟아질 것이라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고 나면 당장 정유업계는 무엇하고 있냐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다.

2008년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금을 인하해도 고유가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세금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폭이 휘발유는 리터당 80여원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인데다 당장은 고유가 논란이 잠잠해지더라도 유가가 오르면 또 논란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 실상은 과도한 유류세금이 원인이라고 정부로 슬

쩍 떠넘겨왔는데 이제는 홀로 받아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리고 유류세금 인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주유소들이 고스란히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 인하 혜택을 소비

자들에게 주지 않고 빼앗간다는 비난이 정유기업으로 몰려올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주유소가 세금 인하분을 마진으로 확보하더라도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정유기업들의 해명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일단 유류세금 인하와 관련해 시선을 끌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이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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